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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Series> 비누, 프레임, 피그먼트, 향, 바니시 32×37×7.5cm 2025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미경은 
영국박물관, 필라델피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해 오고 있다. 신미경의 독보적인 작업 세계는 
조각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작가는 약 25년간 전통조각의 재료가 아닌 비누를 적극 활용해 
왔는데, 특히 비누의 가변적인 물성과 풍화되는 유물의 형태를 
대응시키면서 시간성을 가시화하고 시공간적 문화, 재료 간의 
‘번역’에서 오는 간극, 차이를 탐구해 왔다. 그는 1998년부터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비너스 등의 서양 고전조각, 동양의 
불상과 도자기 등을 비누로 정교하게 빚어냈고, 이는 재현과 
원본성의 문제는 물론 견고한 권위적 형상과 일상적 소모품인 
재료를 충돌시켜 유물과 문명 등 불변할 것 같은 절대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작업의 근간이 되는 조각에 대한 
사유는 드로잉 시리즈와 페인팅 시리즈, 그리고 부조작업으로도 
확장된다. 작품은 완성된 이후 끊임없는 ‘되어짐’의 과정을 
거쳐 미래의 유물이 되기에, 작가는 조각의 질료가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나가도록 놓아둠으로써 그 과정을 드러내고 
재사유하게 한다. 최근 코리아나미술관(2023)에 이어,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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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미술관(2024)에서 천사를 주제로 작업을 선보이며 작업 
세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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